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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WSJ: The American Economy Rockets Ahead, but Doesn’t Take Everyone
With It



미 경제 성장 불구 양극화…서민 체감 경기는 냉랭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이 인공지능 투자 열풍과 견조한 소비 지출에 힘입어 연
율 3.4%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강력한 확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고물가와 높은 금리 부담으로 인해 시장의 결실은 서민 경제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 임금이 5.5% 올랐으나 같은 기간 물가도 5.4% 상승해 실질 소득 증가
효과를 대부분 상쇄했으며, WSJ 여론조사 응답자의 62%가 체감 경기를 부정
적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혜가 특정 부문과 자산
가 계층에만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사

Bloomberg: The Midterms Won’t Fix What Ails Consumers
행정부 독주에 의회, 물가 안정 힘 못쓴다

물가 안정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와 달리 의회가 체감 물가를 개선할 여지는
매우 적다. 관세 인상, 이란전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각종 지원금 지급 등

https://www.wsj.com/economy/us-economic-data-growth-9a4f7690?mod=economy_lead_pos1


물가를 자극하는 핵심 정책들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행정권으로 단행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와 직결된 이란전 억제나 관세 권한 축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
회가 이를 되돌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차라리 법원의 판결이 더 강력한
변수로 꼽힌다.
선거 후 의회가 보조금 확대 협상에 나설 수 있으나, 이는 재정 적자를 늘려 인플
레이션과 고금리를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 

기사

Bloomberg: Companies Have a Solution for the Skilled Trade Shortage:
More Women
미 여성 인력이 숙련 기술직 시장 뛰어든다
 

숙련 기술직(건설·정비·용접 등)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
업들이 여성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미 정부 통계에 따르면 건설 및 정비·설
치 분야의 여성 비율은 10년 전 2.9%에서 최근 4.4%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
다.
고소득과 신기술 도입으로 작업 환경이 첨단화되면서 여성의 진입 장벽이 낮아
졌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들도 유급 출산휴가와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남성 중심적
인 현장 문화를 개선하는 등 여성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

기사

[미국 금융]

CNBC: Treasury yields are mixed as oil prices tumble ahead of the
midterms
미 국채 금리 관망세…중간선거·주요 지표 발표 앞두고

중간선거와 주요 경제 지표 발표, 실적 시즌을 앞두고 미 국채금리가 혼조세를
나타냈다.
유가 하락 속에 장기물 금리는 하락한 반면, 단기물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https://www.wsj.com/politics/policy/the-midterms-wont-fix-what-ails-consumers-6a834f78?mod=economy_trendingnow_article_pos4
https://www.wsj.com/economy/jobs/companies-have-a-solution-for-the-skilled-trade-shortage-more-women-37851f46?mod=economy_lead_story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4베이시스포인트 이상 내린 4.884%, 30년물 금리는
5 베이시스포인트 이상 하락한 5.255%를 기록했다. 반면 통화정책 변화에 민감
한 2년물 국채금리는 1 베이시스 포인트 미만 상승하며 4.585%로 나타났다.

기사

Bloomberg: Stocks, Bonds Rise as Oil Tumbles on US-Iran Hopes
미·이란 외교 협상 기대감에 증시·채권 상승

미국과 이란의 외교적 해결 기대감으로 국제 유가가 급락하자 인플레 우려가 완
화되며 미국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장기 국채가
강세를 보였고, S&P500 지수는 0.7% 상승했다. 거대 기술주 지수는 0.8% 올
랐으며, IPO를 앞둔 엔트로픽은 3분기 매출 17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은 소폭 하락했다. 한편 10월 미 제조업 활동은 5년
만에 가장 강력한 생산 증가세에 힘입어 회복세를 나타냈다.

https://www.cnbc.com/2026/11/02/us-treasury-yields-bonds.html


기사

Bloomberg: White House’s Hassett Dismisses Concern Over Financing of
AI
백악관 경제 위원장, AI 투자 자금 조달 우려 일축

Kevin Hassett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시장의 인공지능 투자
자금 조달 관련 우려를 일축하며 시스템 내 자본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CNBC 인터뷰에서 "AI 분야는 자금 조달 생태계가 매우 잘 조성되어 있다
언급했다. 이는 최근 빅테크 기술주 급락으로 나스닥 지수가 지난 7월 이후 최저
치로 떨어진 것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부채 부담이 큰 일부 기업에 대한 우려는 존재하지만, 자금력을 갖춘 대형
기업들이 버티고 있어 시장 내 유동성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사

[중동 전쟁]

Bloomberg: Iran’s Khamenei Gives Government Powers to Hold Talks on
War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1-01/stock-market-today-dow-s-p-live-updates?srnd=homepage-america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1-02/white-house-s-hassett-dismisses-concern-over-financing-of-ai?srnd=phx-economics-v2


이란 최고지도자, 이란 정부에 ‘종전 협상’ 권한 위임

이란의 최고 통치권자인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Mojtaba Khamenei)가
정부에 종전 평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며 외교적 타결 가능성을
열었다.
이란의 권력 구조상 국가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최고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으
며, 대통령과 집행부는 최고지도자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외교적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이란 대통령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최고지도자로부터 이에 관한
특정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유가 폭등세가 진정되며 브렌트유는 약 6% 급락한 배럴당 106달
러 선에서 거래됐다.

기사

[오일]

Bloomberg: Oil Extends Drop as Iranian Supreme Leader Opens Way for
Talks
이란 최고지도자의 협상 허용에 석유·가스 가격 크게 감소
 

미국과 이란이 중동 에너지 난을 해소할 대화 의사를 밝히며 유가와 천연가스 가
격이 약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락했다.
이란 최고지도자가 정부의 협상을 승인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 역시 네타냐후 이
스라엘 총리에게 이란과의 대화를 우선 관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7% 이상 폭락해 배럴당 97달러 선으로 내렸으
며, 유럽 가스 선물도 9% 이상 급락했다.

기사

[주택]

WSJ: Home Building Slows on Soaring Costs for Materials and Labor
자재·인건비 급등에 미 주택 건설 크게 위축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1-02/iran-s-khamenei-gives-government-powers-to-hold-talks-on-war?srnd=phx-industri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11-01/latest-oil-market-news-and-analysis-for-nov-2


 
건설 원가 폭등의 여파로 미 주택 건설업체들이 신규 사업들을 축소하고 있다.
이란전, 관세 인상, 인공지능 투자 열풍이 맞물리면서 건자재와 인건비, 물류 및
창고 비용 등 주택 건설 전반의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알루미늄에 부과된 50%의 관세와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외장재 등의 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여기에 디젤 유가 폭등으로 목재·콘크리트 등 운송비 부담
마저 커지면서 도·소매 업계의 공급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사

[KMI 공급망 브리핑]

이란이 7년 만에 부착식 기뢰(림펫 마인) 공격을 재개하며 10월 한 달간 호르무
즈 해협 내 선박 공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중앙사령부
(CENTCOM)가 주요 통항로의 기뢰 제거를 발표했으나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이를 즉각 반박했다.
미국 밴스 부통령의 서한 전달과 카타르의 12시간 마라톤 중재를 거쳐 이란은
제재 해제 및 미군 감축 등을 조건으로 '이틀 내 부분 재개방'안을 제시했다. 다
만 이란 외무장관은 조건 불이행 시 기존 강경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호르무즈 교란 여파로 서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비료 수출이 70% 이상 급감하
며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wsj.com/logistics-report/home-building-slows-on-soaring-costs-for-materials-and-labor-ade9da2c?mod=logistics_news_article_po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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